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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류: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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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

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9세 여성 37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소경험-전통형’은 일상에서 성

차별을 가장 적게 경험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유형인 반면, ‘다경험-역동형’

은 성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함에 따라 성차별에 분노하여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유형이다. ‘소경험-참여형’은 직접 경험한 성차별 사건의 빈도는 적지만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

회 변화에의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다경험-무관심형’은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

한 경우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지 않으며 사회 변화에도 애쓰는 정도가 높지 않은 유

형이다.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차별 

대처전략 중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대처전략 중 분리는 ‘소경험-참여형’이 다른 세 유형보다 낮았고, 약물/알코올 사용은 ‘소경험-전통

형’과 ‘다경험-무관심형’이 가장 높고, ‘소경험-참여형’이 가장 낮았다. 저항과 교육/옹호의 경우 모두 ‘다

경험-역동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경험-전통형’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20-30대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함께 

각 프로파일 유형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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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

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2017)

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93%가 한국은 성평등 국가가 아니라고 답

하였으며,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

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한 성차별 문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

근 들어 20-30대 여성들은 일상에 잠재된 젠

더폭력 및 차별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의 감

정을 공유하는 집합적 경험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여성주

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정용림, 

이나영, 2018). 

  한편, 구조적 성차별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음에도 20대 여성은 50대 여성보다 차별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정, 2019). 이는 성차별에 대한 20-30대 

여성의 인식 증가 뿐 아니라, 이들이 이전 세

대와는 다른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여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이 흔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성차별은 주로 은밀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Nadal, 

2012). 이러한 현대적 성차별은 일상 속 성차

별(everyday sexism; Swim et al., 2001), 미묘한 

성차별(subtle sexism; Benokraitis & Feagin, 1995), 

양가적 성차별(Glick & Fiske, 2001)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마이

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용

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은하, 2018).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여성을 모욕하고 공격하

며 여성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무효화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미묘하게 행해지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성차별로, 매우 모호한 형태

부터 더 분명한 형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Basford, Offermann, & Behrend, 2014; Sue, 

2010).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그 의도가 드

러나지 않게 행해지거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거의 자동적으로 행해지기에 피해자는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e, 2010). 하지

만 피해자는 미묘한 성차별과 불편함 사이에

서 혼란을 느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

게 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예은, 연규진, 2018; Sue, Lin, Torino, 

Capodilupo, & Rivera, 2009). 이처럼 일상 속 성

차별 경험이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

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30대 여성의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할 경우 

불안, 우울, 분노, 자기의심, 소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Nadal & Haynes, 2012; Sue, 

2010; Sue, Capodilupo, & Holder, 2008). 그러나 

성차별 경험과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

계가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Meyer(2003)의 ‘소

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에서

는 성적 지향, 인종, 성별과 같은 소수자 지위

에 의한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

치지만, 그 정도는 소수자 정체성의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

다(Meyer, 2003). 그러므로 성차별 경험 후 여

성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여성의 소수자 정체성이나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여성의 소수

자 정체성은 여성주의 정체성이다.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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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차별의 존재와 부당성에 주의를 기울이

며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Hooks, 

2000; Robbins, 1983), 여성주의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여성으로서 지각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재정의함으로써 개인

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통합시킨 상태

를 말한다(박애선, 1994).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하면 성차별 상황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타당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체성의 발달은 일상 속 성차별 경

험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예은, 연규진, 2018; Rederstorff 

& Levendosky, 2007).

  Downing과 Roush(1985)는 여성주의 정체성

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대처행

동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습득 및 유지하는 5단계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다.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 단계에 있는 여성은 성차별의 존

재를 부정하며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와 성역

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만, ‘폭로(revelation)’ 

단계의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을 인식하여 이

에 분노하며 모든 남성은 부정적으로, 모든 여

성은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를 보

인다. 한편, ‘새김-감화(embeddedness-emanation)’ 

단계의 여성은 여성과의 유대감을 중시하되 

대안적인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고, ‘통합

(synthesis)’ 단계의 여성은 현실적인 자기개념

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역할을 초월하여 남성

과 “유연한 휴전(flexible truce)”을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헌신(active commitment)’ 

단계의 여성은 성역할이 초월된 미래를 위해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헌신하게 된다. 성차

별 경험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취하도록 하며

(Nelson et al., 2008), 선행연구에서 성차별 경

험은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폭로, 새김-

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는 정적 상관을 보

였다(Fischer et al., 2000).

  한편,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준은 어느 한 단

계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Hyde, 2002) 

정체성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

성의 경험에 따라 각 단계를 오르내리는 나선

형의 구조로 진행된다는 주장에 따라(지영경, 

공미혜, 2018;  Hansen, 2002),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 아닌 Fischer와 Good 

(2004)이 제안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

체성 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변수 중

심 접근(variable-oriented perspective)에기반하여 

진행되었다. 성차별 경험과 다른 변수의 관계

를 선형모형(linear model)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할 수 있

으나, 20-30대 여성 모집단 내에 잠재되어 있

는 이질적인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Vondracek, & Porfeli, 2002). 여성들이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매

우 다양할 뿐 아니라, 여성이 오직 한 가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Downing & Roush, 1985; Hansen, 2002; Hyde, 

2002; Moradi & Subich, 2002). 게다가 Downing

과 Roush(1985)는 마지막 단계인 적극적 헌신

까지 다다르는 여성이 거의 없으며, 폭로, 새

김-감화 단계의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사실상 

적극적 헌신 단계의 특성을 취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한 여성이 가지는 여성주의 정체

성이 순차적 단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

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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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Yakushko(2007)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다차원적인 패턴이 형성될 수 있

음에 주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 

가지 군집 유형이 도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구체적으로, 수동적 수용이 높고 새김-감

화가 낮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여성(women 

with traditional values)’, 수동적 수용이 낮고 폭

로 및 적극적 헌신이 높은 ‘여성주의자 가치

를 지닌 여성(women with feminist values)’, 전

반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중간 점수를 보인 

‘중도 가치를 지닌 여성(women with moderate 

values)’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사람 중심 

접근(person-oriented perspective)을 기반으로 하

되,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군집

분석이 아닌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함으로써 유형 결정 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외에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을 함

께 고려하여 20~3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

별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De La Fuente(1990)의 위기 보상실패 

모형(crisis decompensation model)에서는 스트레

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

며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 단계

인 영향(impact) 단계에서 개인이 겪는 위기 또

는 스트레스가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해결 시도(attempted resolution) 단계에서 

내적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여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이때 

성공적인 대처는 성장 적응(growth adjustment) 

국면으로 이끌지만, 대처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보상실패 적응(decompensated adjustment) 

국면으로 진입하여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경

험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면, 여성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이후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Sue, 2010). 따라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주요한 개입으로

서 여성이 지닌 차별 대처전략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Miller와 Kaiser(2001)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

처전략 외에, 차별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사건

을 접했을 때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차별 행동에 수반되는 고유한 대처전략이 있

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Wei 등(2010)은 차별 

대처전략을 구체화하여, 차별의 원인을 자

신에게 돌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화

(internalization)’,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사회적 또는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분리

(detachment)’, 감정 둔화 및 고통 감소를 위한 

자가치료(self-medication)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약물/알코올 사용(drug and alcohol use)’, 차별 

행동의 가해자를 직면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

는 ‘저항(resistance)’, 자신과 타인의 차별 인식

을 높이고 권리 옹호 노력을 펼치는 ‘교육/권

리 옹호(education/advocacy)’의 다섯 가지를 제

시하였다. Wei 등(2010)은 소수자 정체성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개인은 차별에 대한 대처로

서 내면화 또는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후기 단계에 있는 개인은 저항이나 교육/권리

옹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체

성 발달 수준에 따른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Wei 등(2010)이 제시한 차별 대처전략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울, 분노, 부당함 등의 감정 경험을 

측정하는 울분 지수는 남녀 성인 중 20대 여

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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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19). 심한 울분을 느끼는 경우 

공격성이 표출되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

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인 초

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울분을 보이는 

것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 경험, 즉 성

차별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과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여

성 73.5%, 남성 33.1%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이러한 극명한 인식 차이로 인해 익명

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성별 간 대립구도

가 형성되어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양성 간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권혁준, 

2018).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던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현 

20-30대 여성들은 성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분

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특성을 지닌다(이

영화, 김경연, 2013).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분노표출과 관련하

여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에 주목하

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Dodge & Coie, 1987). 

Sue(2010)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사람

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로 ‘건강

한 편집증(healthy paranoia)’를 꼽았다. 만성적

인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이 주류 집단

에 속한 구성원이 보이는 모호한 행동의 의

도와 동기를 의심하고 백인에 대한 과각성

(hypervigilance) 상태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성차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반복

적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기반응으로 과각성 상태

가 되며(Sue, 2010), 과거의 성차별 경험과 관

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모호한 

자극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해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게 될 것이

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분노표출, 공

격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는 다소 비일관

적이다. 성차별 경험이 화병을 예측하고(김은

하, 백혜영, 2018),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

험이 분노억제를 거쳐 전위된 공격성을 예측

하였다는 결과(손지빈, 2019)와는 반대로, 여성

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이 분노표출을 예측하

지 못했던 연구결과(박은지, 2020)도 있다. 여

성의 성차별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는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여

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집단 유형별로 차

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

라 차별 대처전략 외에 반응적 공격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20-30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국내의 성차별 관련 연구들은 현 20-30대 여

성들이 과거와 달리 평등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서 경쟁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김예

은, 연규진, 2018; 손지빈, 2019; 오지윤, 2019). 

또한 선행연구에서 18-25세의 성인 진입기 여

성과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 간에는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에 차이가 있는 반면(Erchull 

et al., 2009),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간에는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iggemann & Stevens,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여성을 하나의 집단

으로 묶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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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

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유형화하여 차

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

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가 존재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연구 참여에 따르는 이익

과 해, 참여자로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설명을 읽은 뒤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며 모든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사례가 지급되었다. 수집된 401

명의 자료 중 연령 기준과 불일치한 3명, 불

성실하게 응답한 11명, 중복 응답한 1명, 표준

화 점수(Z-score)변환 시 절대값 3을 초과하는 

극단적 수치를 나타낸 16명을 제외한 후, 총 

3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연령 범위는 20-39세였으며(M=28.26, 

SD=5.0), 20대 210명(56.8%), 30대 160명(43.2%)

이었다.

측정도구

  일상 속 성차별 경험

  김은하(2018)가 한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성차별 부정과 성역

할 고정관념 9문항(예.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여자는 결혼 잘 

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및 

여성의 미모 강조 5문항(예.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으로 나

뉜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경험한 적 없다 

~ 5: 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 속에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함

을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 여성 대상의 김은

하(2018)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부정과 성

역할 고정관념 .88, 여성의 미모 강조 .73, 전

체 문항 .90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Fischer 등(2000)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

도(Feminist Identity Composite: FIC)를 한국어로 

번안한 김예은(2018)의 척도 중 번역이 부자연

스러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

동적 수용 7문항(예. 나는 전통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폭로 8문항(예. 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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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여성으로서 억압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새김-감화 4문

항(예. 나는 여성학에 큰 관심이 있다), 통합 6

문항(예. 나는 나의 독특한 개성과 나의 여성

적인 특성을 조화시켰다고 믿는다), 적극적 헌

신 8문항(예. 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평등을 위해 일

할 의무가 있다), 총 33문항이다. 5점 Likert 척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각 하위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차원

의 여성주의 정체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수동적 

수용 .76, 폭로 .87, 새김-감화 .88, 통합 .71, 

적극적 헌신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 

.85, .89, .66, .84로 나타났다. 

  차별 대처전략

  본 연구를 위해 Wei 등(2010)의 차별 대처 

척도(Coping with Discrimination Scale)를 번역-역

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5

문항으로, 내면화 5문항(예. 내가 성차별 사건

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분리 5문항(예. 나는 성차별을 겪은 뒤 

내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다), 약물/알코올 사용 5문항(예. 나는 성차별 

경험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다), 저항 5문항(예. 나는 다

른 사람의 성차별에 대한 무지한 신념에 공격

적으로 대응한다), 교육/옹호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려준다)을 포함한다.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항상 그렇다)이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대처전략을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Wei 등(2010)의 대학

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내면

화 .87, 분리 .73, 약물/알코올 사용 .78, 저항 

.83, 교육 및 옹호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2, .72, .79, .78, .88이었다.

  반응적 공격성

  Raine 등(2006)의 반응적-주도적 공격성 질

문지(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를 오인수(2010)가 번안하고 이지후(2015)

가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 12문항, 반응적 공격성 11문항, 

총 23문항 중 반응적 공격성 하위척도(예. 누

가 화나게 하면 신경질을 냈다)만을 사용하였

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

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지후(2015)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자료분석

  SPSS 22.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Mplus 7.0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어

서 도출된 프로파일 유형 간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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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

성이 충족된다는 Kline(2015)의 기준을 만족시

켰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표 1 참

조),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중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는 여성주

의 정체성 차원의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3, p<.05; r=-26, p<.01), 수동적 

수용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15~.53, p<.01). 또한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 대처전략의 모든 하

위요인과 정적 상관(r=.20~.44, p<.01) 반응적 

공격성과는 경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1, 

p<.05). 하지만 여성의 미모 강조는 약물/알코

올 사용과 분리(r=.27, .36, p<.01)에서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용적 수

용은 차별 대처전략의 내면화, 약물/알코올 사

용, 분리와 정적 상관(r=.22~.41, p<.01), 저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일상 속 

성차별 

경험

1.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

2. 여성의 미모 강조 .68** -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

3. 수동적 수용 -.13* -.26** -

4. 폭로 .53** .51** -.47** -

5. 새김-감화 .31** .35** -.46** .63** -

6. 통합 .15** .22** -.07 .23** .28** -

7. 적극적 헌신 .29** .38** -.46** .56** .62** .46** -

차별 

대처 

전략

8. 내면화 .21** .05 .22** .08 .09 .02 .09 -

9. 분리 .22** .27** .39** .01 -.10 -.15** -.19** .49** -

10.약물/알코올 사용 .20** .36** .41** -.10* -.15** -.13* -.20** .39** .53** -

11. 저항 .31** -.07 -.32** .34** .33** .24** .41** -.04 -.15** .04 -

12. 교육/옹호 .44** -.05 -.39** .55** .57** .33** .62** .18** -.02 .02 .58** -

13. 반응적 공격성 .11* .05 .10 .06 .02 .08 .01 .05 .10 .11* .37** .15** -

M 2.81 3.77 1.95 3.56 3.61 3.42 3.69 2.40 2.02 1.45 3.46 3.39 2.68

SD .89 .79 .68 .73 .87 .55 .61 .94 .86 .80 1.01 1.17 .64

왜도 .16 -.24 .51 -.24 -.29 .06 -.15 .52 1.05 1.78 .11 .15 .09

첨도 -.68 -.72 -.67 -.61 -.46 -.36 .40 -.13 .74 1.91 -.16 -.84 -.12

* p<.05, **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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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옹호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32, 

-.39, p<.01). 폭로와 새김-감화는 저항, 교육/

옹호와 정적 상관(r=.33~.57, p<.01), 약물/알코

올 사용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10, p<.05; 

r=-.15, p<.01). 통합과 적극적 헌신은 저항, 교

육/옹호와 정적 상관(r=.24~.62, p<.01), 약물/

알코올 사용, 분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3, p<.05; r=-.20~-.15, p<.01)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모든 

하위요인은 반응적 공격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01~.10, p>.05), 차별 대처전략 중 

저항(r=.11, p<.05), 약물/알코올 사용, 교육/옹

호만 반응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5~.37, p<.01).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분류 집단의 수를 1개씩 늘려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 프로파

일 유형 결정 시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

며,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k와 k-1개일 경우를 

비교, 검증하는 모형 간 비교지수인 LMR-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과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는 p값이 유의할 경우 잠재프로파일의 개

수가 k-1개가 아닌 k개인 모형을 선택한다. 분

류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인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0~1의 값을 보이는데,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적절한 분류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분류 비율을 살펴볼 때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5% 이상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

합하다(Jung & Wickrama, 2008).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

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AIC와 BIC 모두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으며, 5개일 때 값이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프

로파일이 4개일 때 .809로 가장 높아1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LMR-LRT와 BLRT는 p값

이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별 분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5개인 

경우 모두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기준

치인 5%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잠재 프로파일을 4

개 또는 5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모형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비교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LRT BLRT

2 6590.726 6676.823 6607.024 .807 .00 .00 53.6/46.4

3 6938.973 7057.648 6962.461 .782 .00 .00 45.7/25.9

4 6315.467 6464.181 6343.619 .809 .00 .00 28.3/19.9

5 6280.750 6460.772 6314.829 .802 .046 .00 26.2/7.9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표 2. 잠재 프로파일의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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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분류

하였을 때는 특정 두 프로파일 간 성차별 부

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 수

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의 표준점수 차이

가 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 프로파

일의 패턴은 4개로 분류했을 때와 차이가 없

었다. 즉,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분류하더라

도 4개로 분류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

남으로써 해석상 질적으로 새로운 특징을 보

이는 하위집단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분석의 간명성 및 모형의 해석 가

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

원에 따라 추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으며,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통합적인 점수 비교가 

용이하도록 점수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유형 1은 성차별 경험

이 낮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인 수동적 수용

이 가장 높으며,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

적 헌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한 성차별 사건의 빈도가 가장 낮고 여성

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

하거나 부정하며 기존의 사회구조를 받아들이

는 집단으로, ‘소경험-전통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성차별 경험이 가장 높

고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에서 성차별을 빈번하

게 경험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

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

를 변화시키고자 하려는 의지가 가장 높은 집

단으로, ‘다경험-역동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성차별 경험이 적고 수동적 수용  

수준이 낮은 반면, 폭로는 중간 수준, 새김-강

화와 통합 그리고 적극적 헌신은 평균을 웃도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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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사건은 적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

각하고 여성들과 연대하여 사회 변화에 참여

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소경험-

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성차별 경험이 평균

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동적 

수용이 높고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

신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

지 않고 사회 변화를 위해 애쓰는 정도가 높

지 않은 집단으로, ‘다경험-무관심형’으로 명

명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사후 검정은 등분산

을 만족할 경우 Scheffe, 만족하지 않을 경우 

Dunnett T3을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의 저항(F=25.60, p<.001), 

약물/알코올 사용(F=13.86, p<.001), 분리

(F=8.14, p<.001), 교육/옹호(F=76,70,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차별 대처전략의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에서

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리는 ‘다경험-역동

형’, ‘소경험-전통형’, ‘다경험-무관심형’이 ‘소

경험-참여형’보다 높았으며, 약물/알코올 사용

의 경우 ‘소경험-전통형’, ‘다경험-무관심형’에

서 가장 높고 ‘다경험-역동형’, ‘소경험-참여형’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저항과 교육/옹호의 경우 

구분

유형1.

소경험-전통형

(N=91, 24.5%)

유형2.

다경험-역동형

(N=104, 28.3%)

유형3.

소경험-참여형

(N=72, 19.9%)

유형4.

다경험-무관심형

(N=103, 27.3%)

M SD M SD M SD M SD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58 .69 .95 .70 -1.01 .52 .23 .64

여성의 미모 강조 -.85 .77 .88 .57 -.77 .61 .36 .61

수동적 수용 .69 .79 -.85 .44 -.47 .57 .43 .81

폭로 -1.03 .67 1.01 .49 -.07 .74 -.05 .58

새김-감화 -1.01 .70 .92 .57 .41 .63 -.27 .67

통합 -.55 .74 .33 1.08 .25 .88 .04 .80

적극적 헌신 -1.03 .62 .78 .74 .42 .65 -.11 .61

주. 변인 간 통합적인 비교를 위해 변인의 값을 표준화 점수(Z)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표 3.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기술통계 (N=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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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험-역동형’이 ‘소경험-참여형’, ‘다경험-무

관심형’보다 높았으며, ‘소경험-전통형’에서 가

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중심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유형에 따

라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반응적 공격성 수

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네 가지 프

로파일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인 

‘소경험-전통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하위

요인인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의 미모 강조의 수준이 낮고, 여성주의 정체

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외 하위요인은 가장 낮은 유형이다. 이는 

성차별 경험이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 폭

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는 정적 상

관이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Fischer et al., 2000)

와 일치한다.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보고

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폭로, 새김-감화 차원이 

낮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여성’ 군집 유형과

도 유사한 결과이다.

  두 번째 유형인 ‘다경험-역동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하위요인의 수준이 가장 높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다른 하위요인들의 수준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이는 성차별 사건을 경

험할수록 수동적 수용 수준이 낮아지며,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Fischer et al., 2000)에 부합한다. 또한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구분

유형1.

소경험-전통형

(N=91)

유형2.

다경험-역동형

(N=104)

유형3.

소경험-참여형

(N=72)

유형4.

다경험-무관심형

(N=103)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M SD

내면화 2.40 1.04 2.56 .97 2.18 .79 2.41 .91 2.24 -

분리 2.27 .92 1.96 .80 1.65 .63 2.13 .92 8.14*** 3<1,2,4

약물/알코올 1.77 1.02 1.29 .59 1.07 .28 1.60 .87 13.86*** 3<2<1,4

저항 2.89 .85 4.03 .94 3.49 1.06 3.38 .85 25.60*** 1<3,4<2

교육/옹호 2.51 .84 4.45 .86 3.41 1.01 3.09 .99 76.70*** 1<3,4<2

반응적 공격성 2.63 .62 2.73 .70 2.65 .64 2.71 .60 .57 -

*** p<.001

주. 사후 검정은 교육 및 옹호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Scheffe를 사용하였으며, 분리, 약물 및 알

코올 사용, 저항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Dunnett T3을 사용하였음. 

표 4.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N=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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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 비해 수동적 수용 차원이 두드러지게 

낮은 ‘여성주의자 가치를 지닌 여성’ 군집 유

형과도 유사하다.

  세 번째 유형인 ‘소경험-참여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의 빈도가 낮으며 수동적 수용 수

준이 낮은 한편, 폭로는 중간 수준, 새김-감화

와 통합 그리고 적극적 헌신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들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경험

한 빈도는 적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

한 여러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문제

의식을 느낌으로써 ‘소경험-전통형’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30대 여성들은 타인이 차별받는 상황을 목

격하는 대리 차별(vicarious discrimination)을 경

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에 노출되

고 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19)의 

분석 결과,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중 성차

별적인 내용의 댓글은 전체의 30%였으며, 성

차별 대상은 성인 여성이 62.5%로 성인 남성 

8.1%와 크게 대비되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상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가벼운 농담

으로 치부되며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하면, 온라인상에서 20-30대 여성의 성

차별 경험이 드물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들은 성차별을 경험한 타인과 자신을 동

일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환원

하여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

되, 주변 남성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하

지는 않아 중간 정도의 폭로, 평균 이상의 새

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으로 특징 지어지

는 여성주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Downing과 Roush(1985)는 여성주의 정

체성 차원 중 적극적 헌신 단계로 나아가는 

여성이 드물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헌신 차원이 높은 ‘다경험-

역동형’과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이 전체 

여성 중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시대

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owning과 

Roush(1985)가 모델 개발 시 기반으로 했던 

1960-70년대 여성들과 달리, 현 시대의 여성들

은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

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의제를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는 사회 변

화를 위한 행동이 용이하도록 돕기에(김은주, 

2019) 여성들의 전반적인 적극적 헌신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향상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

이 가능하다.

  마지막 유형인 ‘다경험-무관심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의 성차별 부정 및 성역할 고정관

념, 여성의 미모 강조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동적 수용이 높고 폭

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 경험이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Fischer et al., 2000)

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은 

성차별 경험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무력감

(powerlessness)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Ponterotto, Utsey, & Pedersen, 2006). 여성

들은 미묘한 성차별 경험 후 가해자에 직면하

여 화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경우 지나치

게 과민하다는 말을 듣게 되며, 자신이 상황

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Carter, 2007; Sue, 2010).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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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에도 주저하게 만든다(Torino et al., 2018). 이는 

안혜정 등(2017)의 연구에서 현 청년 세대는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무

력감을 느끼며 사회적 변화를 회피함으로써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차별 대처전략 중 분리, 약물/알코올 사용, 

저항, 교육/옹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 

  먼저, 타인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 인지적으

로 회피하는 대처 전략인 분리의 경우, ‘소경

험-참여형’이 다른 세 유형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여성주의자와 동

일시하는 여성들은 성차별 경험 이후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Leaper & Arias, 

2011).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성차별 경험은 적

지만, 제3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대

리 차별 경험이 빈번할 수 있다. 대리 차별 

경험이 고통이나 분노, 불안, 슬픔 등을 유발

하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차별경험보다

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Umaña-Taylor et al., 2015), 타인과 거리를 두

거나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분리 전략을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약물/알코올 사용은 ‘소경험-전통형’과 ‘다경

험-무관심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경험-역동

형’, ‘소경험-참여형’ 순으로 높았다. 자기 자

신을 여성주의자로 동일시한 여성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 차

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Leaper & Arias, 

2011), 그렇지 않은 여성은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Landrine & Klonoff, 1997). 따라서 빈

번한 성차별을 경험했지만 이에 무관심한 ‘다

경험-무관심형’에 속한 여성, 그리고 성차별을 

거부하거나 성차별 경험 후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식이 부재한(Landrine & Klonooff, 1997) 

‘소경험-전통형’에 속한 여성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다른 프로파일 

유형에 속한 여성에 비해 약물 및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저항과 교육/옹호는 모두 ‘다경험-역동형’에

서 가장 높았고, ‘소경험-참여형’과 ‘다경험-무

관심형’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소경험-전

통형’이 가장 낮았다. 이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동적 수용 차원이 강한 여성은 자기침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Watson & Grotewiel, 

2016), 폭로 차원이 두드러지는 여성은 성차별

적 사회 및 남성에 대한 분노,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Downing & Roush, 1985), 자

신을 여성주의자로 동일시하는 여성들은 차별 

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공동 행동에 참

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Yoder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차별 가해자를 직면하여 가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저항의 경우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

리,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유형 간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차별 대처전략의 

저항과 반응적 공격성이 경미하지만 정적 상

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해석을 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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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반복적인 성차별을 

경험할 경우 성차별과 관련한 부정적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성차별

과 관련된 것으로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응적 공격성을 표

출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Dodge, 2006; Sue, 

2010)을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 간 반

응적 공격성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응적 공격성 척도는 

성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 좌절, 도발 자

극에 대한 과각성과 방어적인 공격성을 광범

위하게 측정한다. 따라서 주로 남성과 대중매

체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보다 특수한 형태의 공격성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파일 유형 간의 차이 역

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

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주목하여 여성들

이 경험하는 미묘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

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

원은 여성의 성차별 경험 이후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기존

의 성차별 및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들은 변

인 중심 접근에 기반하여 차별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선형 관계를 밝히는데 주목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으로 잠

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일상 속 성차별

과 여성주의 정체성 하위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20-30대 여성 모집단 내 이질적

인 집단 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인 

분리, 약물/알코올 사용, 저항, 교육/옹호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차별 대처전략 연구는 

인종차별과 성소수자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을 살펴

본 연구는 일부 질적 연구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프로파일 유형의 성차별 경험 

수준과 두드러지는 여성주의 정체성 하위 차

원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즉, 성

차별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

해서는 개인이 경험한 성차별의 수준 뿐 아니

라,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 있는지 고려하여 그 양상에 따

라 필요한 개입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주의 정체성과 차

별에 대한 대처전략이 성차별 경험 후 여성

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

(Rederstorff & Levendosky, 2007; Sue, 2010)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후속 연구는 각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이들의 적응이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대중매

체에 의한 외부적 성차별 경험만을 측정하였

으며, 여성과 자신, 또는 다른 여성 사이의 내

면화된 성차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

다는 제한점이 있다(김은하, 2018). 추후 연구

에서는 폭넓은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여 본 연

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 대

처전략 척도에서 분리의 평균이 6점 척도에서 

2.02점, 약물/알코올 사용의 평균은 1.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20-30대 여성이 성

차별 경험 시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반

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

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현실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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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차별 대처전략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 왜곡이 발생했을 수 있다. 특히 차

별 대처전략 중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또는 반

응적 공격성의 점수를 낮게 보고하거나,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의 적극적 헌신의 수준을 높

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응답을 수집하

여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혼이 82.7%, 

학생 또는 직장인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집단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

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그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에는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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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Profiles based on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Differences in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Bo-mi K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atterns of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and examin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For this purpos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370 women aged 20-39, and four types were derived: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many experiences-dynamic type’,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and ‘many experiences- 

indifferent type’.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depending on the typ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factors of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except internalization and reactive aggression. Separation was 

lower in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than in the other three types. Drugs and alcohol use was 

the highest in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many experiences-indifferent type’ and the lowest in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Both resistance and education/advocacy were the highest in ‘many 

experiences-dynamic type’ and the lowest in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proper intervention in the formation of feminism identity as well as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necessary to reduce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ve experienced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Key words : gender microaggression,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reactive aggression


